
국제 노동 기구(ILO)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활동

태국 방콕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아태지역본부(RO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1 는 이 지역 30개국을 관할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37억을 웃도는 
아태지역 인구 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도 있는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이들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아태지역본부 산하에는 소지역 사무소(SRO, Subregional Office)가 세 군데 있다.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는2  
본부와 마찬가지로 방콕이 있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지역사무소는3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으며, 
남아시아 지역사무소는4  인도 뉴델리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 스리랑카의 콜롬보, 
방글라데시의 다카, 베트남의 하노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네팔의 
카트만두, 피지의 수바, 일본 도쿄에 국가별 사무소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딜리,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캄보디아의 프놈펜, 몽골의 울란바토르,  라오스의 비엔티안, 미얀마의 양곤에 연락 사무소와 프로젝트 
사무소가 있다. 

아태지역에 배정된 2006~2007년의 2년간 예산은 미화 136,131,000달러이다. 국제 노동 기구의 아태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 및 기관으로는 캐나다, EU,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UNDP 등이 있다. 

Asia and the Pacific

  1아태지역 본부는 역내 국제 노동 기구 사무소에 대한 지역 관리, 감독, 행정지원 등을 맡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파키스탄까지 포함해 관리한다.
  2동아시아 지역사무소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관할한다.  
  3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지역사무소는 피지,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 군도, 동티모르, 
바누아투, 기타 남태평양 군도 국가를 관할한다. 
4남아시아 지역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를 관할한다. 



국제 노동 기구 (ILO) 개관

국제 노동 기구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로서 사회 정의의 구현과 범세계적으로 인지된 인권 및 
노동권을 추구한다. 본 기구는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연맹을 탄생시킨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창설된 기관 중 남아있는 유일한 주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노동 기구는 1946년 최초로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가 되었다. 

국제 노동 기구의 노사정 참여구조는 국제연합 체계 내에서도 독보적인 것으로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동등한 파트너로 기구의 관리체계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의 목적은 모든 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에는 네 가지 주요 전략이 있다.
- 첫째, 근로 기준과 기본원칙, 근로기본권리를 증진하고 실현한다.
- 둘째,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셋째, 모든 이들에 대한 사회 보장의 범위와 효과를 확대한다. 
- 넷째, 노사정 참여구조와 사회적 대화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 노동 기구는 폭넓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업 훈련과 재활, 고용 정책, 노동 
행정, 노동법, 노사관계, 근로 환경, 관리 개발, 협동조합, 사회 보장, 노동 통계, 근로 안전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최근 아태지역은 자연 재해, 경제 위기, 지속적인 
분쟁과 같이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및 교역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화의 확산과 국제 
교역 규칙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과 그 밖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노동 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더불어 
협조하고 있다.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경제를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경제적 진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근로기본권과 원칙에 
대한 존중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분야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산적인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고 
적절한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문제이다. 이는 
빈곤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일부 
노동자,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와 빈곤층, 난민, 장애인 
등에서 나타나는 고용, 사회, 인권 문제는 1997년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밖에도 남성과 여성,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나 채무 노역, 위험한 아동노동 등, 
시급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2005년 현재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 남녀는 아태지역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은 지역 전체 실업인구의 절반 가량인 47.7%에 달한다. 국제 
노동 기구는 청년실업률을 반으로 줄일 경우, 각국 GDP가 동아시아 1.5~2.5%, 동남아시아 4.6~7.4%, 
남아시아는 4.2~6.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년층에게 적절한 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 대응

아태지역 여러 국가가 최근 조류 독감이나 해일, 지진, 분쟁과 같은 자연 재해 및 위기를 경험했다. 
국제 노동 기구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빈곤

국제 노동 기구의 ‘아태지역 권고적 지원정보 서비스 및 훈련 프로그램(ASIST-AP)’은 빈곤 완화, 고용 
창출,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중요 특징에는 인프라 설계에 
대한 지역민의 직접 참여, 소규모 민간 기업 개발, 노동에 기반한 기술의 비용효과적인 사용,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인프라 정비 등이 있다. 

기술과 고용가능성

노동자의 기술과 시장의 요구를 맞추는 것이 경제 발전의 열쇠이다. 국제 노동 기구는 지역별로 
기술과 고용가능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각국 정부와 노동자들로 하여금 갈수록 세계화되고 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공식 경제활동 

최근 추산치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서 비농업 고용의 65%가 비공식(비정형) 고용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급형 생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수도 수백만에 달한다. 이들은 장시간 
일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한편, 사회보장이나 법적 
보호를 전혀 혹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상당수가 여성과 아동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주 노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이주노동자 수는 전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다. 최근 들어, 매년 260~290
만의 아시아인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해외로 나갔다. 그 중 40%가 아시아 역내국으로 향한다. 
노동 수요를 관리하고 적절한 법적 통로를 마련한다면 이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비정형 해외 이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는 이주 노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하고 안전하며 적법한 일자리를 찾도록 힘쓰고 있다. 

청년 고용 

아동노동 

아태지역 5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 노동자 수는 전세계 어느 곳보다도 많은 실정으로, 그 수가 1억 
223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의 64%에 해당한다.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ILO-IPEC)’에서는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어린이 수를 줄이고 특히 소위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라 불리는 노예생활, 성매매, 전쟁 및 분쟁에 참전하는 등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 

국제 노동 기구의 ‘근로 안전 및 보건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소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WISE 프로그램, 소규모 건축 공사 현장을 위한 WISCON 프로그램, 가정과 
재택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WISH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직접 따라 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 지역본부는 아태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개중에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보다 장기적인 지원과 권고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있다. 빈곤 해소와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있다. 



그 밖의 프로젝트

•    이주 노동 분야: 국제노동기구/유럽 집행위원회의 <지배구조와 이주노동에 
    관한 아시아 프로그램>
•    아동 및 여성 인신매매 분야: <아동과 여성의 노동착취 근절 프로그램>, <
    메콩강 일대 인신매매 근절 프로그램>
•    생산적인 일자리와 고용가능성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력, 
    생산적인 일자리, 고용가능성 관련 정책 일관성 확보 프로그램>
•     비정형 경제활동 분야: <비정형 경제활동, 빈곤, 그리고 고용: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
•    국내 노동자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분야: <동남아시아 국내 노동자 보호, 강제 
    노동, 인신매매에 관한 프로그램>
•    채무 노역 분야: <남아시아 지역 채무노역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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